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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influences of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problem behavior. Methods: Study design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analysis of causal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94 students in a C city high 
schoo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AMOS 21.0. Results: There were direct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β= -.39, p<.001),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β=-.16, p=.004)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β=.34, p<.001) on problem behavior in these students. A mediator effect was found for self-differ-
entiation, as it had a direct impact on th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β=-.15, p=.014), which then 
had a direct impact on problem behavior.  However, family function had no direct impact on both the maladaptive cogni-
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the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on problem behavior, no 
mediator effect was observed.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problem behavior was 48.0%. Conclusion: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o intervene for problem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utilize programs that not only intervene for self-differentiation but also decrease high school students' use of non-adap-
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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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경쟁

의 가열,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

기능의 축소와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내 

학대 등 대내외적 환경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

약해지고 있다[1].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환

경,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경쟁 및 성적 부진 등으로 인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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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고민, 그리고 가족문제, 친구문제, 학교문제, 신체변화의 

문제, 진로 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불안 및 공격

성의 문제뿐 아니라 심할 경우 폭행, 자살 등의 극단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다[2,3].

문제행동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

는 정서적 ․ 행동적 부적응의 결과를 의미하며[4], 청소년의 문

제행동은 일반적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두 차원을 포함하여 설명

하고 있다[5].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정체성 형성의 시

기인 청소년기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입시 위주의 획

일화된 교육으로 대부분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건전한 정

서발달과 창의적 사고를 방해받고 자신들의 위치와 부조화된 

사회 현실 앞에서 폭력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행동인 공격성

을 드러내기도 한다[6]. 또한 대학 진학을 위한 과중한 학업 스

트레스로 인해 피로, 두통, 식욕부진, 불면증과 같은 신체증상

과 더불어 불안, 우울 등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나타낸다[6].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7.4%였으며, 특히 고

등학생의 인지율은 40.5%였다[7].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우울감 경험율은 전체 청소년의 25.5%

였으며, 고등학생은 27.7%로 나타났다[7]. 즉, 우리나라 청소

년은 고등학생 시기에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우울은 불안과 더불어 많은 청소년 연

구에서 내재화된 문제행동으로 다루어지고 있다[4,5,8]. 스트

레스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고등학생은 학업, 

자아개념, 진로, 교우관계 등의 영역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여 문제행동을 발생시키게 되고[8], 이러한 문제행동이 청소

년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가족과 학교의 통제력을 벗어난 성인

기로 이어지게 되면 보다 극단적인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가능

성이 크다[9]. 이러한 점에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은 조기에 

발견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 학교 등과 

같은 사회 ․ 환경의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된다[10]. 이러한 문제

행동의 관련 원인은 특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사회 ․ 환경의 상황적 요인을 동

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시도 되고 있다[10]. 최근 이러한 

통합적 접근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변인들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0]. 그 중 청소년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발달적 과업 중 하나는 부모와 분리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확립하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자아분화이다[8]. Kim 등의 여러 연구[8,10,11]에 의

하면 자아분화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

한 변인이다. 자아분화란 미분화된 가족 자아군(Family ego 

mass)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충동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8].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감정에 바탕을 둔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므로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

성이 크고[12],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잘 

대처하며 삶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12]. 그

러므로 자아분화의 발달로 개인이 분명한 자아를 갖게 되면, 타

인이나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행

동을 조절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13]. 즉, Bowen의 

자아분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바로 문제행동

과 직결된다고 하였다[12].  Joo [10], Yun과 Shin [14]의 연구에

서도 청소년의 자아분화의 수준에 따라 본능적 충동에 따른 행

동, 사회 부적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났고, 청소년

의 문제행동은 가족구조의 변화 요인 보다는 가족 구성원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상태에서 관찰되는 가족 구성원의 자아분

화에 따라 문제행동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러나 가족은 체계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해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받으므로[9] 개인차원의 자아분화 

뿐 아니라 가족차원의 가족기능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

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보고된다[15]. 가족은 하나의 전체적

이고 통합된 체계로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

고받는 관계의 특성을 갖는다[11].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가 분화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융합을 이루면, 가족이 불

안이나 긴장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지적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을 잃고 합리

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아 충동적으로 반응

하게 된다[8,11]. 따라서 가족기능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은 자

아분화 수준이 높아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스트레

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8,11]. 반면, 가족기능이 낮은 가정

의 청소년은 개인의 자아분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것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며 충동에 따라 행

동함으로 신체화, 대인관계 예민성, 강박증, 우울, 적대감, 편

집, 불안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발생시킨다[8,11]. 이와 같이 자

아분화와 가족기능은 상호관계가 있으면서 청소년의 문제행

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11]. 그러나 현재까지

의 연구들[4,16,17]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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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을 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청

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간

호중재전략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분화와 같은 개인차원의 변인과 가족기능과 같은 가

족차원의 변인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부모로부

터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나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

어나기 어려운 시기이고 내면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

은 욕구가 공존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고등학생 개개인이 갖

는 특성과 심리적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an과 Kim [9]에 의하면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

적인 자극을 피하거나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을 통하여 감정을 

조절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여 문제행동

을 유발하게 된다. 즉 정서조절이 잘 될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선택하거나 그것을 다루는데 능

숙하게 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최근 정서조절의 측면 중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정서조절의 인지적 과정

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5].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이란, 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에

서 발생한 각성된 정보를 인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방식이다[18]. Kim [18]의 연구에서는 이

를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 확대의 다섯 가지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자

기 비난, 타인 비난, 반추, 파국화 네 가지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되어 설명하고 있다. Gamefski는 특정 

인지 스타일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병리

에 더 취약하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18].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유발되는 갈등 상황에서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다면 비효율적 갈등 방

식을 사용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큼을 주장하였다

[19]. 그러므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20] 청소년들에게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임을 시사한다. 

또한 Kim [2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은 개인 차원의 자아분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을 더 사용하며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응적인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이성보다는 감정에 바탕을 둔 의

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며, 정서조절이 부적응적일 경우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20]. 한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가족기능

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Moon과 Moon [16]의 연구에서 가족 상호작용 기능과 정

서조절이 내재화와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검증되어 가족차원의 가족기능과 정서조절전략이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하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인 개인차원의 자아분화와 가족

차원의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재까지의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차원의 변수들과 문제행동,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련성을 본 연구[18,19]가 대부분이고, 

이 변수들과 가족차원의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22]라 

할지라도 이는 청소년의 개인차원 및 가족차원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청소년의 개인차원과 가족차원을 

세분화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4,17]일지라도 문

제행동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분

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의 정도를 확인

하고,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

함으로써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을 위

한 간호중재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행동의 정도를 확

인한다. 

 대상자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

제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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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

헌고찰을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Kim [18]의 연

구에 의하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되어 사용되

며,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8,11]. 또한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10,22],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적 모형은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문제행동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문제행

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도에 소재한 일개 인문계 고등학교 1, 2, 3학년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연구참여에 서

면 동의한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경로의 자유 모수치수(전체 

모수치 수 - 고정 모수치 수) × 20의 수식을 근거로[23] 자유 모

수치수가 8개인 본 연구의 경우 총 표본 수는 160 (8×20)명으

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산출근거에 따

른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자아분화 36문항, 가족기능 20문항,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36문항(적응적 20문항, 부적응적 16문항), 문제행동 

12문항,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나이, 형제순위, 동거가족, 부

모학력, 부모직업, 학교성적, 가정월수입) 9문항의 총 113문항

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도구는 

원저자 또는 번안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Je [24]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도구는 인지 ․ 정서적 기능(7문항), 자아통합(6문항), 

가족투사과정(6문항), 정서적 단절(6문항), 가족퇴행(11문항)

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

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언제나 그렇

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문항평균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4점이다.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24]의 신뢰도

는 Cronbach’s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는 .88이었다. 

2)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on, Portner와 Lavee (1985)가 개발하고 Kim 

등[25]이 번안한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평가 도구인 FACES-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결속력(10문항)과 가족

적응력(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문항평

균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

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92였다. 

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하고 Kim 

[18]이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적응적인 전략과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구분되어 사

용된다[18].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자신이 경험한 것

을 받아들이고 일어난 일에 대해 체념하는 사고인 ‘수용’, 부정

적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를 생각하는 ‘계획 다시 생각하기’, 실

제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전략인 

‘긍정적 초점변경’, 개인적인 성장의 의미를 사건에 긍정적으

로 부여하는 사고인 ‘긍정적 재평가’, 사건의 심각성을 덜거나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성을 강조하는 사고인 ‘조망확대’

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기 비

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타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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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부정적인 사건과 관계되는 느낌과 사고에 대해 생각하는 

‘반추’,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사고인 ‘파국화’의 4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4문항씩 총 36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

kert 5점 척도로 문항평균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5점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적응적,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18]의 연

구에서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Cronbach’s ⍺는 

.66~.85였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Cronbach’s ⍺
는 .53~.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의 Cronbach’s ⍺는 .89였으며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의 Cronbach’s ⍺는 .75였다.

4)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내재화된 문제행동, 외현화된 문제

행동 두 차원으로 분류 된다[4,5]. 본 연구에서도 Oh와 Lee의 

연구[4] 및 Jung과 Yoo의 연구[5]를 근거로 내재화된 문제행

동의 불안 ․ 우울과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공격성으로 문제행동

을 측정하였다. 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이 한국청소년 패

널 조사를 위해 사용한 Kim 등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도

구 중 불안 ․ 우울척도 6문항과 Choi와 Kim [12]이 개발한 정서

행동문제 자기 보고형 척도 중 공격성 6문항의 총 12문항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한국정책연구원[1]이 한국청소

년 패널 조사를 위해 문제행동인 우울, 불안, 공격성을 포함하

여 한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잘 반영된다고 판단하여 

채택한 도구로서, 만 16~18세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기

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문항평

균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5점이다.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

구[1,12]의 신뢰도는 불안 ․ 우울의 Cronbach’s ⍺는 .83~.91, 

공격성의 Cronbach’s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불안, 우

울의 Cronbach’s ⍺는 .86, 공격성의 Cronbach’s ⍺는 .79, 전

체 문제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

월 30일까지였으며 편의표집 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C도에 소재한 일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과 부장

선생님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허락된 날짜에 연구자가 직

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에게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에게 서면동의서

를 받고 자료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자료에는 설문지, 연구목

적 및 설문작성 방법과 보호자의 서면동의서를 포함하여 회신

봉투와 함께 제공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부모의 서면동의서

와 함께 회신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일주일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215부 중 

210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7.7%),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

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한 19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

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발적인 연구참

여도가 높아 남녀 비율이 각각 29.9%, 70.1%로 여학생의 참여

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서울

시 소재 K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KHSIRB-16-

038)을 받았다. 연구대상자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에 해당되

므로 서면으로 연구대상자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과정을 설명하였고, 참여 중단 의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과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설명한 후 학생과 보호자의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수거된 설문지는 통계 처리 시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코드로 식별하는 방법을 이용하였

고, 연구자료는 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캐비닛에 넣어 잠근 

상태로 보관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연구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

는 심리적 불안을 호소할 경우 정신과 및 상담경력 3~10년차인 

연구자들이 즉시 상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가까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하

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나 자료수집 과정 중 실

제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과 AMOS 21.0을 이용하

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실수와 백분

율,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é로 확인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적

응적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의 정도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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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Problem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94)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Grade 1st

2nd
3rd

118 (60.8)
 71 (36.6)
 5 (2.6)

2.44±0.69
2.28±0.66
2.13±0.53

1.57 .211 

Gender Male
Female

 58 (29.9)
136 (70.1)

2.53±0.71
2.30±0.65

2.21 .028

Living with Both parents
Single parent

182 (93.8)
12 (6.2)

2.36±0.68
2.60±0.68

-1.20 .610

Sibling order First
Middle
Last

109 (56.2)
 69 (35.6)
16 (8.2)

2.42±0.72
2.30±0.61
2.35±0.66

0.68 .508

Level of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5 (2.6)
 58 (29.9)
131 (67.5)

2.38±0.86
2.47±0.70
2.33±0.66

0.97 .381

Level of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 (1.6)
 67 (34.5)
124 (63.9)

1.75±0.51
2.36±0.68
2.39±0.68

1.31 .272

Father's occupation Have not
Have

 2 (1.0)
192 (99.0)

2.96±0.65
2.37±0.68

-1.23 .744

Mother's occupation Have not
Have

 62 (32.0)
132 (68.0)

2.34±0.72
2.39±0.66

0.49 .858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200
200~＜300
300~＜400
400~＜500
≥500

 5 (2.6)
 28 (14.4)
 39 (20.1)
 45 (23.2)
 77 (39.7)

2.77±0.76
2.62±0.67
2.41±0.68
3.29±0.50
2.27±0.69

1.96 .103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56 (28.8)
 76 (39.2)
 62 (32.0)

2.28±0.71
2.30±0.61
2.54±0.70

2.91 .057

Table 2.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ing,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roblem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N=194)

Variables M±SD Min Max

Self-differentiation 3.02±0.34 1.89 3.75

Family functioning 2.96±0.49 1.45 3.95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3.38±0.55 1.40 4.85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2.98±0.45 1.50 4.69

Problem behavior 2.37±0.68 1.00 5.00

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

족기능, 적응적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

다. 넷째,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미치

는 관계에서 적응적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

과는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행동의 정도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학년은 1학년 

60.8%, 2학년 36.6%, 3학년 2.6%였고, 성별은 남학생 29.9%, 

여학생 70.1%로 여학생이 많았다. 같이 동거하는 가족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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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ing,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roblem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N=194)

Variables
1 2 3 4 5

r (p) r (p) r (p) r (p) r (p) 

1. Problem behavior 1

2. Self-differentiation -.59 (＜.001) 1

3. Family functioning -.45 (＜.001) .69 (＜.001) 1

4.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26 (＜.001) .22 (.002) .24 (.001) 1

5.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49 (＜.001) -.34 (＜.001) -.20 (.006) -.00 (.956) 1

Table 4. Effect Coefficient for Hypothetical Model (N=194)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 (β) Indirect effect (β) Total effect (β) SMC

Problem behavior
Self-differentiation ￫
Family functioning ￫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39***
 -.07
 -.16**
 .34***

 
-.15*
-.00

-
-

 
 -.54***
 -.08
 -.16**
 .34***

.48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elf-differentiation ￫
Family functioning ￫

  
 .10
 .17

 
-
-

 
 .10
 .17

.06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elf-differentiation ￫
Family functioning ￫

 
 -.39***
 .07

 
-
-

 
 -.39***
 .07

.18

*p＜.05, **p＜.01, ***p＜.0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와 함께’가 93.8%, 출생 순위는 ‘첫째’가 56.2%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이 부 67.5%, 모 63.9%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 유무는 ‘유’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

각 99.0%, 68.0%였다. 가정의 총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39.7 %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성적은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

자가 39.2%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의 정도는 남자(2.53 

±0.71)가 여자(2.30±0.6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문제행

동 정도가 높았다(t=2.21, p=.028). 그 외 학년, 동거가족, 형제 

순위, 부모 학력, 부모 직업, 가정의 월수입, 학교 성적에 따른 문

제행동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과 문제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분화는 문항평점 4점 만점에 3.02±0.34점으

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은 문항평점 5점 만점에 2.96±.0.49점

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문항평점 5점 만점에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3.38±0.55점,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은 2.98±0.45점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은 

문항평점 5점 만점에 2.37±0.6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은 자아분화(r=-.59, p<.001), 가족기

능(r=-.45, p<.00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26, p< 

.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r=.49,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고등학

생의 자아분화는 가족기능(r=.69, p<.001),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r=.22, p=.002)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34, p<.0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등학생의 가족기능은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r=.24,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20, p=.006)과는 부적인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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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sting for hypothetical model.

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

은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하

여 먼저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검정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Normal Fit Index (NFI), Comparative 

Fit Index (CFI), Turker-Lewis Index (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

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x2=.95 (p=.331), CFI=1.00, NFI= 

1.00, TLI=1.00, RMSEA=.0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형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 모수치와 경로의 유효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에서 유의수준을 산출하였으

며, 표준화 경로 모수치를 중심으로 경로를 제시하면 Table 4

와 Figure 1과 같다.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경로모형에서 경로 모

수치로부터 측정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자아분화가 가족기능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2, p<.001). 또한 청소년

의 문제행동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자아분화

(β=-.39, p<.00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β=-.16, p= 

.00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β=.34, p<.001)이었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없

었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자아분화(β=-.39, p<.001)였다. 자아분화는 고등학생

의 문제행동에 직접효과(β=-.39, p<.001)가 있었으며,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15,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중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

(β=-.54, p<.001)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족

기능은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직접효과(β=-.07, p=.31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또한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총 효과는 자

아분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 순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이 변수들은 고등학생의 문제

행동을 48.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

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문헌고찰

을 토대로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에서 적응적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 변수로 하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최종 모형의 적

합도는 NFI, CFI, TLI, RMSEA의 기준을 만족하였고, 연구 모

형의 경로계수 검증, 효과 분석을 통해 자아분화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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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종속변수인 문제행

동은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의 문

제행동은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분석한 Jung과 Yoo [5]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Jung과 Yoo [5]의 연구에서는 내재화된 문제행동인 불안, 우

울의 경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외현화된 

문제행동인 공격성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제행동을 우울, 불안, 공격성을 

통합하여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외현화된 문제행동

과 내재화된 문제행동으로 나눠 측정한 Jung과 Yoo [5]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Oh [4]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다른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의 

자기 보고형 K-YSR (Korea Youth Self-Report) 도구로 측정

한  문제행동의 경우,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불안 ․ 우울로 측정

한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외현화된 문제행동

을 공격성으로 측정한 것은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문제행동을 

내재화,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을 통합하였

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도가 높아 연구대상자의 여학생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므

로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국외의 다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심리 내적인 위험요인, 특

히 우울, 불안, 공격성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이 청소년의 내

재화,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기인하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26]. 이렇듯 내재화,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경우 각

각 독특한 문제행동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 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26] 두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반

복적인 연구와 특히,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뿐 아니

라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은 

성별을 제외한 학년, 동거가족, 형제 순위, 부모 학력, 부모 직

업, 가정의 월수입, 학교 성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Jung과 Yoo [5]의 연구와 다소 상이한 결과

이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과 위험 및 보호요인의 관계를 사회 

맥락적 관점에서 검증한 Duncan과 Strycker [2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지위,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차이

가 있었던 것과도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Thornberry는 청

소년 시기를 초기(11~13세), 중기(15~16세), 후기(18~20세)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28].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고등학

생은 청소년 후기(18~20세)에 속하며 부모로부터 적극적으로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모의 영향력 정도는  

청소년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부모

와의 관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되고 있다[28]. 

즉, 가족요인인 동거가족, 형제 순위, 부모 학력, 부모 직업, 가

정의 월수입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

는 Lee와 Cho [28]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본 연구

는 C도의 일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

해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고등학생 전반에 일반화하

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추후 지역과 학교 유형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통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청소년의 발달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심층적으

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수준의 평균은 

2.37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하게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내재화

된 불안 ․ 우울과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공격성으로 정의하고 만 

16~18세의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Jung과 

Yoo [5]의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고등학생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및 가족을 포함한 지역

적 환경특성이 다양할 뿐 아니라[27], 특히 본 연구가 인문계 고

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므로 추후 지역과 학교 유형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

복 연구를 통하여 문제행동 정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Lee 

[11]는 2개의 중학교(48.7%)와 2개의 고등학교(51.3%) 학생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여 우울, 불

안, 적대감, 공포 등의 정신건강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고등

학생이 중학생보다 정신건강 정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고등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

다는 점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접근이 달라야 함을 주장하였다[11]. 그러므로 고등학생

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청소년 집단을 

개인 및 가족과 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문

제행동의 정도와 관련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

가 있다.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자아분화가 문제행동에 가장 큰 음의 효과가 있었

다. 즉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는 자아분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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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자아분화가 문제행동

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

개로 한 간접 효과는 없었으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 상관

관계에서도 자아분화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

며 이는 자아분화가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

을 확인한 Joo의 연구 [10]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최근 청소

년 비행의 가족적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 주제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가족관계적 요인과 부부갈

등, 한부모 가정 등의 가족 구조적 요인보다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치료의 관점에서 자아분화를 주된 변인으로 하는 연구들

[10,11]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Joo [10]는 자아분화의 하위 

요인인 ‘감정적 반응’이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원인 중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감정적인 반응은 자기 통제력의 부

재로 문제행동의 공격 성향을 약 2.5배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충동에 따라 행동함으

로써 우울, 불안,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다 크게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갈등 상

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부정적 감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한

다[11]. 이러한 감정과 인지의 균형을 이루는 청소년의 자아분

화는 전반적인 발달과정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

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계도를 

통한 교육, 탈 삼각화, 의미요법 등 심리, 정서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개인 차원의 심리 상담과 치료가 전문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10,29]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의 자아분화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음

의 효과는 있으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에 직접효과와 이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한 

Cho [19]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도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었고, 단순상관관계에서도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추후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의 사용이 문제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지 반복연구를 통

해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고등학생의 자아분화는 문

제행동에 직접적인 음의 효과가 있으며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직접효과와 이를 매개로 

한 간접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보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

주며,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을 통해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낮은 자아분화 수준의 고등

학생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유

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상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할 때에 자기 

비난, 타인 비난, 반추, 파국화 등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고등학생에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감소를 위한 중재로 연결되

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한편,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기능은 상관분

석결과 부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경로모형

에서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Lee [11]의 연구

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Yun과 Shin [14]은 초기 청소년의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친구지지, 교사지지, 부모지

지보다는 개인차원의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역기능가

족의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족 상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도 중요하나, 자아분화와 같은 청소년의 개인내적 요인을 강

화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가족

기능은 단순상관관계와는 달리 경로모형에서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으며, 적응적 ․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없었다. 이는 아동

을 대상으로 실시한 Moon과 Moon [16]의 연구에서 가족 상

호작용 기능과 정서조절의 정도가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외현

화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

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그러나 Moon과 Moon [16]의 연구에

서는 정서조절을 구체적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또한 아동이었으므로 본 

연구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

나 적응적,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나, 적응적,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 자체가 문제행동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므로 고등학생의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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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즉,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

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의 자기 비난 및 타인 

비난, 부정적인 사건과 관계되는 느낌과 사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갈등방식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캠프를 개최

하여 참여시키거나, 정서조절전략을 쉽게 학습 할 수 있는 컴퓨

터 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앱 개발 등을 통해 활용하게 함

으로써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사전에 예방하

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C도의 일 인문계 고등학생만을 편의표출 하였고, 

보호자와 학생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여학

생의 자발적인 연구참여도가 현저히 높아 남녀 성비가 균등하

게 표집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고등학생 전

체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개인 및 가족차원의 독립변인들 외에 고등학생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여러 영향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제

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가족차

원의 가족기능보다도 개인차원의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 같은 매개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적 개

입요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및 학교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에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의 구체적인 변인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

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는 개인차원의 자아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자아분화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학

생의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

용, 고등학생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 감소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향후 지

역사회나 학교현장에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의 감소나 예방

적 차원의 개입 시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

이다.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인문

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조사한 결과이므로 대

상자의 수와 학교의 유형 및 지역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개인 및 가족차원의 독립변

인들 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포

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

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아분화 확립 및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의 중재를 통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

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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